
가파도청보리축제5월12일까지

제주

가파도유채꽃과풍력발전기.

돌하르방과청보리밭,유채꽃이어울려장관이다.

新팔도유람은한국지방신문협회9개회원사가공동취재 보도합니다.

국토최남단제주가유채꽃의노

란빛으로물들때가파도는초록색

양탄자를깔아놓은듯섬전체가푸

른빛으로출렁인다.

따스한봄햇살을받은가파도청

보리는쪽빛바다와푸른하늘과함께장관을연출한다.

가파도는제주본섬과마라도사이에놓인작은섬

이다.서귀포시대정읍모슬포남항(운진항)에서 5.5

㎞떨어진가파도는여객선을이용하면 15분안팎이

면닿을거리에있다.

가파도를멀리서바라보면챙이넓은밀짚모자와비

슷하다. 섬 대부분이 바다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

다.섬에서제주본섬방면을바라보면청보리물결과

푸른바다,바다너머산방산,송악산, 한라산이한눈

에들어온다.

이른 봄 초록으로 섬을 물들였던 청보리는 초여름

언저리엔 황금빛으로 익어가며 또 한번 장관을 연출

한다.

섬전체를둘러보려면걷는게좋다. 2시간이면충

분히가파도를살펴볼수있다.자전거를빌려타는방

법도있다.상동선착장에자전거대여소가있다.

길은두갈래다. 보리밭 들판을 따라 섬 한가운데를

가로지르는길과해안을따라한바퀴도는길이있다.

해안과마을말고는들판전체가청보리밭이다.

가파도의보리는 향맥이라는제주재래종이다.일

반보리보다키가훨씬커서 1m를넘는다.

섬을 가득 채운 초록빛 보리가 바닷바람에 일제히

넘실댄다.바람이불때마다바다의파도와같은리듬

으로초록빛보리가크게물결치는모습이장관이다.

보리밭 사이사이 자리한 커다란 바위는 고인돌이

다.제주도에남아있는 180여기의고인돌중무려95

기가가파도에있다.

해녀를수호하고가족들의무사안녕을기원하는해

신당(매부리당)과서낭당(황개당)을 비롯해주민들

이신성시하는 까마귀돌 , 보름바위 , 어멍아방돌

등도해안을따라만날수있다.

섬을한바퀴돌면서마주하는돌담도특이하다.

제주도는대부분검은색현무암으로담을쌓지만이

곳은바닷물에닳은마석(磨石)을쓴다.

마을이나 방파제 곳곳에 훌륭한 수석들이 놓여 있

다.성글게쌓았다. 가파도센바람이숭숭뚫린구멍

으로지나가기때문에잘무너지지않는다.

이곳에축제가한창이다.

가파도청보리축제가지난달30일개막해오는 5월

12일까지계속된다.

올해로 11회를 맞는 축제는 청보리밭 사이 길 걷

기 외에도문어통발체험,소라잡기체험,나도가수

다,댄스왕찾기,소원지달기,소원기원방사탑쌓기

등다채로운프로그램으로진행되고있다.

가파도특산물인보리쌀, 청보리차, 돌미역,모자반

등도축제기간저렴하게구입할수있다.

◇여행정보

▲가는법=축제기간오전9시부터오후4시까기모

슬포항 남항(운진항)에서 하루 8회 운항한다. 왕복

요금은성인기준으로1만2100원(해양국립공원입장

료별도)이다.신분증은승선객모두반드시지참해야

하고승선에앞서여객선대합실(794-5490~3)에좌석

을예약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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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실대는푸른물결에

청보리로덮인섬…고인돌 돌담따라2시간이면일주

보리밭 유채밭사이체험거리 특산물가득한축제한창


